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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의원, “시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지역 내 산림교육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8일 ‘달서  

별빛 유아숲체험원’ 현장 방문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도

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

례안」이 25일(목)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폭염, 폭우, 열대야 증가 등의 기상이변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그로 인

해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0.75℃ 상승했다고 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산림이 

주목받고 있으나, 도시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



존과 시민 삶의 질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

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과 시

행에 관한 사항과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역 내 산림교육 운영 현황 파악을 위

해 지난 4월 18일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숲속 나무집, 곤충 아파트, 짚라인 등 야외 체험 학습장을 둘러보고 

목재문화관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이태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산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

하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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